
전기차수출량,하이브리드제치나

올상반기5.5만대0.6%P差추격

글로벌친환경정책에추월힘실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도전기차(EV)의질주를막아세우

지못했다. 올해전기차수출량이사상

처음 하이브리드차량(HEV)를 넘어설

것으로전망된다.

14일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에따르면올상반기전기차수출량은5

만5,536대로전체친환경차중43.5%

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하이브리드차

의 수출량은 5만6,278대(44.1%)다.

대수로는 불과 742대, 친환경차 내 수

출비중으로는0.6%포인트밖에차이가

나지 않는다. 지난해 상반기만 하더라

도 전기차 수출량은 3만531대로 하이

브리드차(6만9,057대)의절반에도못

미쳤다. 이추세라면올전기차수출량

은KAMA가관련통계를집계한후처

음으로하이브리드차를뛰어넘을것으

로전망된다.

월간기준으로전기차수출량이하이

브리드차를 뛰어넘은 것은 올 4월부터

다. 코로나19의전세계적확산으로각

국이록다운조치를취하며내연기관수

출량은 곤두박질쳤지만 전기차 수출은

속도를높여갔다.지난 3월만하더라도

전기차(8,680대)와하이브리드차(1만

3,352대)의 수출량의 65%에 불과했

다.그러나4월전기차(1만352대)가하

이브리드차(9,810대)의 수출량을 올

들어처음넘어서며이같은추세는현

재까지이어지고있다.

애초 전기차는 코로나19 영향에 올

수출및판매량이내연기관차와함께감

소할것으로전망됐다. 그러나유럽등

선진국에서 급격히 위축된 완성차시장

회복을위한재정지원을 전기차판매

확대및자동차업계의전기차생산체

제로의전환에집중하면서전기차수출

량이늘기시작했다. 특히환경규제가

강한유럽의경우올상반기 2022년까

지전기차보조금제도를확대하는동시

에전기차의무판매량과이산화탄소배

출기준을강화하는정책을내놓으며6

월기준독일 프랑스 영국은전기차판

매량이전년동기대비110~260%가량

급증했다.

한편KAMA는주요국의하반기자

동차 판매 감소율이 상반기 대비 둔화

할 것으로 전망했다. KAMA는 올해

전세계자동차판매량을전년대비18

~21% 줄어든 7,000만~7,200만대 수

준으로내다봤다.

/서종갑기자gap@sedaily.com

회사생활부터미래사업계획까지

유머러스하게담은 유튜브 화제

솔직담백영상입소문에광클릭

밀레니얼공략 인재채용에톡톡

삼성전기 출근했습니다-부산사업장은처음이지?대기업신입의하루 편(왼쪽사진), SK E&S 에너지이지클래스 /유튜브

신입사원이털어놓는회사생활부터

미래사업계획까지시시콜콜담아낸 B

2B기업의유튜브가화제다.그간일반

소비자를겨냥한홍보서한발짝물러서

있던이들은트렌드를바짝좇으며기업

가치향상을꾀하고나섰다.

17일관련업계에따르면삼성전기는

최근공식유튜브계정에서 출근했습니

다 , 제품소개쌤(SEM) 등다양한유

튜브시리즈를게재하며밀레니얼세대

공략에열심이다. 삼성전기는카메라모

듈과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등을

주력사업으로한다. 첨단스마트폰이나

반도체등에들어가는전자부품제조사

인만큼, 일반 소비자들과 거리가 멀다.

그러나이회사가올린영상일부는조회

수10만회에육박할정도로화제를모았

다. 화려한MLCC가5G를감싸네처럼

전문가가아니면클릭하기어려운제목

의영상은실무자가직접복잡한기술원

리를 설명하는 쌤(SEM) 으로 등장하

며회사의주력제품을소개한다.이뿐이

아니다. 갓 입사한 사원이나 중고참 직

원까지직급과부서가다른이들이브이

로그형식으로회사에머무는시간을솔

직히보여주는영상도눈길을끈다.

기업공식계정의근엄을벗어던진영

상들도일반일들의입소문을탔다.창사

50주년을맞은삼성SDI는 사사(社史)

를 재밌게전달한다는취지아래 진정

한반백년의야심작이란제목으로트

로트곡뮤직비디오까지만들었다.이회

사는복고감성을적극활용하면서과거

의 음악 공연 콘텐츠를 가리키는 최신

은어 탑골공원과사명을합쳐탑골스

디라는신조어를유행시키기도했다.

SK그룹의SK하이닉스와SKE&S도

유튜브계정에공들이는것으로유명하

다. SK하이닉스는일부콘텐츠를제외

하면전문배우를활용해TV광고뺨치

는고(高)퀄리티영상을선보이는것이

특징이다.유머러스한내용으로주목받

았던 눈력자들은조회수가3,000만회

에달한다. 구독자도 35만명을훌쩍넘

으며 B2B유튜브홍보교본으로명성

을쌓고있다. SK E&S도실무자가등

장하는 은밀하게위대하게 에너지이

지클래스 등솔직담백한영상으로입

소문을타고있다.

이들이이처럼적극적으로유튜브를

활용한 홍보에 나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미래사회의주축인밀레니얼과

의소통촉진,그리고신종코로나바이

러스(코로나19)의 영향이 그 답이다.

유튜브제작 기획업무를맡은기업관

계자들은공식홈페이지같은기존채널

의영향력이급속도로축소되면서새로

운채널확보차원에서계정을관리하고

있다고입을모으고있다. 재계관계자

는 홈페이지나 브로셔보다 생동감 넘

치고기억에오래남는콘텐츠채널로서

유튜브를 선택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고 귀띔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대규

모 취업 설명회를 열기 어려운 상황에

마주하면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B2B기업이유튜브콘텐츠생산과확산

에열을올린다는설명도나온다.또다

른관계자는 좋은인력을확보하기위

한B2B기업들의치열한경쟁이유튜브

에서펼쳐지는것 이라고설명했다.

/이수민기자noenemy@sedaily.com

쌤 눈력자들 B2B기업도유튜브
자격취소위기 勞勞갈등 정부지원안갯속

이스타,날개가없다

자금난에운항증명재발급난항

독단적운영 민노총탈퇴하라

노조원 집행부반감 이탈러시

이스타항공이파산을피하기위해새

로운인수자를찾고있지만시간이지날

수록 인수합병(M&A) 가능성이 낮아

지고 있다. 자금난에 운항증명(AOC)

재발급이 어려워진데다 항공기의 안정

을보증하는감항증명서마저취소될위

기에놓였다.여기다노조원들이민주노

총 탈퇴를주장하며 노노갈등마저이

어지고있다.대내외악재가M&A의발

목을잡은셈이다.

17일항공업계에따르면이스타항공

은인수자2곳과법정관리를전제로인

수논의를진행중이다. 이스타항공경

영진은최근노조와만나매각주관사를

선정해이르면이달말부터본격적인매

각작업에착수한다고밝혔다.

하지만제주항공의인수무산후재매

각을위한선제조건은해결기미를보이

지 않는다. 일단 지난 3월부터 전 노선

운항 중단(셧다운)을 했던 이스타항공

이운항재개를추진하고있지만자금과

인력문제에가로막혔다. 최근 이스타항

공은 국토교통부에 운항증명서(AOC)

재발급을받기위한절차에착수하는한

편,협력사들의운영을독려하기위한공

문을발송했다.그러나이스타항공이A

OC를복귀하기위해서는100억원에달

하는자금과인력이필요해국토부가재

발급할지는미지수다.아울러현재국토

교통부는 이스타항공에게 정비인력 감

소,정비항목미이행등을이유로감항증

명서연장을위한요건을갖추지못했다

며시정명령을내린것으로알려졌다.

이런상황에서노노갈등까지심화되

고있다.이스타항공직원들은제주항공

인수가무산된뒤현조종사노조집행

부에반감을가지며노조를탈퇴하고있

다.노조집행부가독단적인의사결정으

로이익만을내세우며회사가오히려어

려워지고있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특

히노조원내부에서는집행부가민주노

총에 독단적으로 가입했다며 탈퇴해야

한다고주장하고있다. 그나마기대를

걸었던정부지원도사실상어려워지고

있다.이스타항공은운항재개를전제조

건으로 최소 100억원의 정부지원금을

요청했지만노선특혜배분등의의혹에

휩싸이며 정부지원이 이뤄질지 미지수

다. /박시진기자see1205@sedaily.com

전력절감이화두된디스플레이업계

화질경쟁서판도변화

디스플레이업계가기존화질경쟁을

넘어서소비전력절감기술개발에집

중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

LED)픽셀을구성하는레드 그린 블루

각각의유기재료발광효율을높이는기

술을개발하고있다.

그동안디스플레이제조사들은디스

플레이의화질을놓고기술개발경쟁을

벌여왔다. 하지만모바일게임, 스트리

밍서비스를대화면으로즐기고싶은소

비자들이늘면서대화면의전력소비량

증가가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디스플레이제조사들은유해블루

라이트를 저감하고 저주사율에서도 깜

빡임이나지연없이사용성을높이는디

스플레이개발에집중하고있다.

/변수연기자diver@sedaily.com

<삼성전기제품소개> < SK하이닉스홍보콘텐츠>


